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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한국 세공 ‘반지천국’ 출범 ‘진주보석 빅쇼’
<KJ그룹 반지천국>, ‘반값 대박세일’ 이벤트

진주 목걸이도 이제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

는 실로 진주를 엮은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실이 아닌 소

량의 철 성분이 입혀진 와이어가 대세이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모두 와이어로 세공된 진주 

전문회사‘KJ그룹’의 제품들은 한국의 세공 기술로 엮

은 최신 공법의 와이어 진주 목걸이다. 철 성분이 들어

간 와이어를 사용해 진주 목걸이를 비드로 엮을 때 알 

사이에 실이 보이지 않아 매끈하면서도 깔끔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도 살리고 실처럼 늘어나지 않아 반

영구적이다. 특히 목에 걸면 찰랑거림이 타제품과는 품

질면에서 비교하기를 거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창립 16주년을 맞는 KJ그룹이 뉴저지와 뉴욕 플

러싱에서 창사 이래 최대의‘진주보석 빅쇼’라는 알찬 

이벤트를 펼친다. 지금까지 보지 못 했던 알차고 풍성

한 진주 보석쇼를 선보이겠다고 고

베쥬얼그룹은 전했다

이번 진주 보석 쇼는 5천여 점의 

진주 보석이 엘에이, 부에나파크 그

리고 얼바인 전시장을 수놓게 된다. 

다양한 진주보석이 전시장을 메우

면서 멋쟁이 고객들을 맞이할 예정

이다. 특히 진주반지의 품질 고급화와 함께 수량면에서

도 압권이라고‘반지천국’은 강조했다. 

‘반지천국’은 1천 5백여 반지가 전시장을 화려하게 수

놓을 예정으로 가격도 반의 반값이라는 최저가행사를 

펼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종전 1천 2백 불짜리 천연 14밀리 반지의 경우 400 에

서 600불대로 그야말로 반의 반값이라는 최저가 판매

임을‘반지천국’관계자는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이번 보석쇼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이

벤트”라며“다양한 아이템이 준비돼 진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시장에는 여름 인기 보석인 루비, 사파이

어, 에메랄드 보석과 홍산호, 인공 핵진주 신제품도 대거 

선보이며 행사장에서는 최대 80%까지 대박세일이 실

시된다고 전했다.

◈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일정 

● 일시: 8월 21일(수) - 23일(금) 오전 10시-오후 7시

● 장소: 엘에이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ROTEX HOTEL (올림픽 + 그래머시)

◈   어바인 행사일정

● 일시: 8월 24일(토) 오전 10시-오후 7시

● 장소: 코트야드 호텔 어바인 Turtle Ridge Room 

      2701 Main Street, Irvine, CA 92614

      COURTYARD IRVINE JOHN WAYNE AIRPORT

      (Main St + Jamboree Rd)

 

◈   부에나파크 행사일정

● 일시: 8월 25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

● 장소: 부에나파크 홀리데이 인 Garden 1 룸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Holiday Inn Buena Park (Beach+91번 프리웨이)

▶ 웹사이트: www.kobepearl.com

 

74회 광복절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열린다

제 74회 광복절을 맞아 LA에서는 다

양한 행사가 열린다.

13일 LA 한인회관에서는 광복절을 

기념해 미주 지역에서 항일 독립운동

을 한 이민선조들의 자취와 업적을 기

리는 역사 강좌가 열린다.

또 광복절 당일인 오는 15일에는 LA

한인회관에서 태극기 현기식이 열리

며, 샌페드로에 위치한 우정의 종각에

서 광복절 기념 타종식이 열린다.

이날 오전 11시 LA 한국교육원에서

는 광복절 경축 기념식이 열리고 오후 

6시 30분에는 미주가톨릭문인협회 

등이 제1회 민족시인 시 낭송 이벤트

를 연다. 이 행사에는 한용운, 이육사, 

김소월, 윤동주 등 대표적인 민족시인

들의 시가 낭송된다.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오프브로드웨

이 뮤지컬‘컴포트 우먼’LA 무대도 

광복절을 맞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공연은 15일부터 25일까지 LA다

운타운 로스앤젤레스 시어터센터에서 

공연된다.

‘컴포트 우먼’은 1941년 일제 강점

기를 배경으로 도쿄의 설탕 공장에 일

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은 조선인 소녀 

김고은이 돈을 벌러 길을 떠났다가 인

도네시아의 일본국‘위안부’로 끌려가 

같은 처지의 소녀들을 만나면서 벌어

지는 사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LA시의회가 대한

민국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광복적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광복절 기념 

선포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 광복절 기념 타종식이 열릴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


